
제주항공 무안발국제선재개

다음달부터내년3월까지

베트남다낭등4개노선

제주항공은무안국제공항에서출발하는국제선

4개노선을다음달부터내년3월까지운항한다고

28일밝혔다.

관광목적전세기로태국방콕, 일본오사카,베

트남다낭,냐짱(나트랑)등4개노선을운항할예

정이다.

우선12월1일부터내년3월15일까지무안~방콕

노선을주 2회(수토요일)일정으로운항한다.

다음달 1일부터내년 3월25일까지주 3회(월

수토요일) 일정으로무안~오사카노선을운영하

고, 주 2회(목일요일) 일정으로무안~다낭노선

을운항한다.

내년 1월3일부터 3월3일까지 주 2회(화금요

일)일정으로운항예정인무안~냐짱노선도비행

기를띄운다.

제주항공은2019년한해동안무안공항을기점

으로도쿄,오사카,타이베이,방콕,세부,다낭등

총 16개도시를운항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여

파로중단했었다.

제주항공에따르면코로나19확산이전인2019

년 기준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객 68만7000여

명중약 78%인 54만2000여명이제주항공을이

용했다.

무안~방콕노선은 6만3000여 명, 무안~오사카

7만1000여명,무안~다낭 11만7000여명등이이

용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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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상장사중10곳 D등급…한전KPS두단계상승해A등급

근로자사망 한전 아이파크사고 HDC …사회(S)등급하락

올해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6개

사의절반이상(56.3%)이환경과사회,지배구조

를 개선하는 ESG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

급을받았다.

이는 전국 유가증권 상장사들의 D등급 비율

33.2%를크게웃도는수치다.

한국ESG기준원(KCGS)은 최근 이 같은 내용

을담은 2022년ESG평가및등급을공표했다.

올해결과에따르면평가대상이었던광주전남

상장기업 18개사 가운데 55.6% 비중을 차지하는

10개사는가장낮은등급은 D등급을받았다.

유가증권 상장사 16개사 중 D등급은 56.3%에

달하는9개사로나타났다.

이는한국ESG기준원이올해평가한유가증권시

장상장사772개사가운데D등급이차지하는비율

33.2%(256개사)를크게웃도는수치다.

ESG 통합등급은 수준에 따라 S, A+, A, B+,

B, C,D등 7단계로부여된다.

S등급과A+등급을받은상장사는지난해에이

어광주전남에서전혀없었다.

등급별로보면A등급은지난해보다두계단오

른한전KPS가유일했다.

이어 B+등급 2개사, B등급 2개사, C등급 3개

사,D등급 10개사등의성적을거뒀다.

지난해광주전남에서평가를받은17개사가운

데D등급은한군데도없었지만올해는평가모형

개정의영향으로무려10개사가D등급을받았다.

전년보다등급이오른법인은한전KPS(B→A)

가지역에서유일했다.

지난해와 성적이 같은 상장사는 금호타이어(B

+),우리종금(B),금호건설(C),DSR제강(C)등

4개사로나타났다.

반면 지역 12개 상장법인은 지난해보다 성적이

내려갔다.

성적이크게악화한곳은B등급에서D등급으로

2계단하락한다스코, 화천기공, 조선내화등 3개

사이다.

지난해지역상장사가운데유일한A등급에올

랐던 광주신세계는 지배구조 부문 등급이 A에서

B+로내려가면서통합등급도A에서 B+로한단

계하락했다.

올해근로자사망사고와안전사고가지속해서발

생한한국전력은사회(S)등급이B+에서B로내

려가며통합등급도B+에서B로하락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통합등급이 C에서 D로

한계단하락한곳은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금

호에이치티, 부국철강, 보해양조, 다이나믹디자

인등 6개사이다. 코스닥상장사인오이솔루션은

지난해 B등급에서올해 C등급으로한계단내려

갔다.

올해 1월광주화정아이파크아파트외벽이붕

괴해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

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사회 등급이 B에서

C로내려갔지만통합등급은C등급으로전년과같

았다.

비상장사인광주은행은지배구조(G)부문등급

이A에서B+등급으로한계단내려갔다. ESG기

준원은 비상장 금융회사 58개사에 대해서는 지배

구조만평가했다.

한편국내상장사가운데S등급은없었고,A+등

급상장사는지난해 14개사(1.8%)에서 올해 5개

사(0.6%)로줄었다.

A+등급을받은기업은KB금융지주,SK,SK케

미칼,신한지주,지역난방공사다.

A등급(171개사→116개사), B+등급(136개사

→124개사), B등급(211개사→76개사), C등급

(221개사→195개사)을 받은 회사는 줄어든 반면

D등급을받은회사는12개사(1.6%)에서256개사

(33.2%)로급증했다.

부정적인 ESG 현안을 반영하는 심화 평가의

비중이증가하면서부정적인사건이발생한기업

을중심으로총점이하락하고, 등급도하향된영

향이다.

한국ESG기준원은 기후위기에대한글로벌투

자자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금융사등환경경영

현안을 전사적 전략으로 도입한 기업에서는 모형

개정의영향이적었다며 일반상장사는지배구조

와 사회 면에서 매우 취약한 기업이 많이 증가했

다. ESG등급상향을위해서는기업이이사회및

최고경영진중심의 ESG 관행을개선하고근본적

인ESG체질개선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퇴보한ESG…광주 전남상장사절반이상 낙제점

2021 2022 비고

다스코 B D -2

화천기공 B D -2

조선내화 B D -2

다이나믹디자인 C D -1

대유에이텍 C D -1

부국철강 C D -1

보해양조 C D -1

광주신세계 A B+ -1

대유플러스 C D -1

금호에이치티 C D -1

한국전력 B+ B -1

DSR제강 C C -

우리종금 B B -

금호타이어 B+ B+ -

금호건설 C C -

한전KPS B A 2

오이솔루션 B C -1

박셀바이오 - D

광주전남상장기업ESG등급추이

<자료:한국ESG기준원>

효율적경영관리등능력적합

자행출신행장시대이어져

광주은행제14대은행장에고병일(56사진)현

부행장이사실상선임됐다.

광주은행은 45년만에첫자행출신으로은행장

에오른현송종욱행장에이어자행출신행장시

대를이어가게됐다.

광주은행은28일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열고

고병일 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후보로 확정했으

며 조만간 열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JB금융지주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

는은행장후보로송현행장과고부행장을후보

로결정했으나송행장이용퇴함에따라단수후보

로추천됐다.

광주은행은 고병일 행장 후보가 경영과 기획,

자금등금융업전반에대한근무경험과역량을

바탕으로효율적인경영관리,지역경제발전기여

등최고경영자로적합한것으로판단했다고설명

했다.

전남대경제학과를졸업한고행장후보는지난

1991년광주은행에입행해 32년간근무하며은행

업전반에대한폭넓은경험과식견을쌓았다.

임방울대로지점장과개인영업전략부장,종합기

획부장, 2019년영업1본부부행장등을거쳐경영

기획본부(CFO) 겸자금시장본부부행장으로재

임중이다.

그는원만하고합리적이며소탈한성격의소유

자로직원신망이두터운것으로평가된다.

금융계 전반에 형성한 넓은 인맥을 기반으로

지역내영업기반확충과중소기업, 취약계층지

원강화등지역밀착경영을강화할적임자로꼽

힌다.

임기는내년 1월1일부터 2년이다.

자행출신첫은행장으로괄목할만한성과와함

께후배들을위해용퇴를한송종욱행장은JB금융

지주부회장으로자리를옮기는것으로알려졌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은행 신임행장에고병일現부행장낙점

28일롯데백화점광주점지하1층에새로문연 마스터쿡 매장

의대한민국조리명장이상정요리사가즉석에서만드는반찬과

가정간편식,도시락,김치등500여가지상품을선보이고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제공>

조리명장손맛느껴보세요

한눈에보는경제지표

코스피 2408.27 (-29.59) 금리(국고채3년) 3.669 (+0.025)

코스닥 717.90 (-15.66) 환율(USD) 1340.20 (+16.50)

<환경 사회 지배구조>


